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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석유자원 대체
부존량 10조톤으로 7만년까지 사용 가능 … 정부는 부존량 확인계획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시급한 가운데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새로

운 청정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정부에서도 동해에 부존량 확인을 위한 연구계획을 2005년부터 수행할 계획이

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분자가 물분자와 저온 고압에서 결합해 형성된 고체상태의 물질로 해저 퇴적물속

에 얼음과 유사한 결빙상태의 결정으로 산출되며 녹으면 물과 천연가스가 추출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저 퇴적물속에 대규모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

존량도 10조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하이트레이트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비롯한 석탄, 천연가스 등 모든 화

석연료를 합친 것의 2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며 최대 7만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자

원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유해수 본부장에 따르면, 메탄 하이트레이트는 주로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의 영구동

토지대 지표부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연구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물성 규명과 탐사법 개발, 생산기술 개발, 기후 

온난화 모델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동해에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계

획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이 되면 20년 이내 상업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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